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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까지 수소에너지 3만톤 생산
과기부, 원자력 이용 생산시스템 개발 착수 … 탄산가스 배출량도 감축

2020년까지 국내 수송에너지의 20%를 현재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수소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원자력을 이

용한 수소 생산시스템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.

과학기술부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9861억원을 투입해 한해 3만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원

자력 수소모듈 개발을 골자로 한 <원자력 이용 수소생산시스템 개발사업>에 착수한다고 3월11일 밝혔다.

과기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박창규 박사를 연구책임자로 선정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에너지

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3개 국가출연연구소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협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.

또 미국, 일본, 프랑스 등이 참가하는 국제 공동연구에도 참여해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.

사업이 계획대로 성공하면 2020년에는 한해 원유 8500만배럴(수송에너지의 20%)을 수소에너지로 대체할 수 

있으며, 한해 3조원의 석유 수입을 대체하고 1000만톤의 탄산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이른바 수소경제 시대를 

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과기부는 “국가 에너지의 97%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특히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84%가 화석연

료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 환경친화적이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에너지의 실용화를 추진키

로 했다”고 밝혔다.

수소에너지는 물과 전기만으로 생성되는 무공해 청정에너지이며 석유 등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이고 무한자

원인 물을 이용하는 무한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해결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.

국제적으로는 미국, 일본 등 선진국들도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해 수소에너지 대량생산 기술에 착수하고 있

다.

미국은 아이다호 국립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고온가스 냉각방식의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에

서는 오아라이 원자력연구소가 2003년 8월 열화학분해 방식으로 원자력 수소의 시범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.

중국도 2001년 수소생산용 실험로를 건설하고 본격적인 수소 생산방법 개발에 착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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